
잘못을 용서해 주어요!
“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.”

(루카 6, 36 )

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낫기를 
바라는 마음으로 모였어요.

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며, 하느님 아버지처럼 
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

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
우리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둘 
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
주세요.(루카 6, 36-39 참조)

베트남에 살고 있는 바오로의 이야기입니다.

바오로는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려주었는데 그 
친구는 두 조작으로 쪼개진 지우개로 돌려주었어요.

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, 바오로는 마음이 
상했어요. 그렇지만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로 
했어요.

다음날 바오로는 지우개를 잃은 한 아이에게 가지고 
있던 지우개 한 조각을 선물해 주었어요. 

어린이 

생활말씀

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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